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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1 )

아킬레우스의 재참전◆

배경▲

아킬레우스가 참전하지 않게 된 것을 알게 된 트로이아군이

아킬레우스 막사를 지나 그의 선단을 죽여도 아킬레우스는 참전하지 않는다.

그러자 헤라와 아테나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전장에 뛰어들게 되는데,

인간의 싸움이 신의 싸움으로 번질 것을 두려워한 제우스는,

무지개의 신 이리스를 지켜서 어떤 신도 참여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다.

이에 일방적인 열세인 그리스 연합군을 보다 못한,

아킬레우스와 절친했던 파트로클로스 는(Patroclos)

아킬레우스에게 투구와 갑옷을 빌려 출전하여 전사한다.

아킬레우스의 투구 갑옷 테티스 여신이 결혼 선물로 헤파이스토스 신에게 받은 것, : .▷

잠의 신과 죽음의 신에게 들려가는 파트로클로스▶



헥토르에게 죽임을 당하는 파트로클로스▶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킬레우스▶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거두어,

헥토르 시신을 가져온 뒤에 파트로클로스 장례를 치러주겠다고 약속한다.

친구의 죽음으로 인한 분노는,

트로이아 전쟁에 재참전하게 되는 계기가 됨.



교시(2 )

테티스 여신의 모정▲

갑옷과 투구 없이 전장에 나가려는 아킬레우스를 말리고,

테티스 여신은 제우스를 찾아가 자신의 아들에 내린 신탁을 거두어달라고 애원한다.

제우스에게 애원하는 테티스 여신▶

신탁이 거두어지지 않자 헤파이스토스를 찾아가,

아킬레우스를 위한 투구와 갑옷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한다.

인간을 위한 맞춤 갑옷을 한번도 만든 적 없던 헤파이스토스도

테티스 여신의 부탁을 받아들여 아킬레우스 갑옷과 투구를 만들어준다.

▷ 헤파이스토스가 테티스 여신의 부탁을 들어준 이유

헤파이스토스

헤라와 다툰 제우스 발길질에 천궁에서 떨어져 지상의 어떤 섬에 떨어져 불구가 됨1. .

처녀생식이기에 이미 불완전한 존재 태어날 때부터 일그러진 얼굴과 절름발이 다리2. . .

가부장적 해석( )

헤라가 태어난 헤파이스토스를 바다에 던진다.

던져진 헤파이스토스를 테티스 여신이 구해서 년 동안 바닷속 동굴에서 키워줌9 .

헤파이스토스는 헤라 여신 생일에 아름다운 황금옥좌를 보낸다.

아름다운 의자에 앉는 순간 헤라는 자동으로 손발이 결박됨, .

디오니소스가 헤파이스토스를 데려와 풀어주고,

헤파이스토스는 헤라와 화해하고 제우스에 의해 주신에 들어가게 된다, 12 .



헤파이스토스에게 새 갑옷과 투구를 부탁하는 테티스 여신▶

아킬레우스에게 새로운 갑옷과 투구를 갖다주는 테티스 여신▶



아킬레우스의 승리▲

아테나에 의해 헛된 희망을 품게 된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와 싸우기 위해 성문을 나가

결국 아킬레우스에게 죽임을 당함.

헥토르를 막는 안드로마케▶

헥토르의 시신을 끌고 가는 아킬레우스▶

피냄새에 굶주려서가 아닌 상대의 사기를 죽이는 일종의 전술, .

헥토르의 시신은 신의 도움으로 한군데도 상하지 않았다.


